
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 

경.공.한.대.기.

경공한대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? 

'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' 

자료집 바로가기 

영유아도 어른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
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매일 매일을 
권리존중 상호작용으로 채워주세요!

경 청하기    영유아의 언어적, 비언어적 요구 경청하기

공 감하기    영유아가 나타내는 정서에 공감해주기

한 계설정   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한계설정하기

대 안제시    영유아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안제시하기

기 다리기    영유아의 정서 조절, 한계 수용, 제안 선택을 기다려주기

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상호작용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

무시      (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아이의 요구를 거절하며)

   “그건 네가 결정할 일 아니야. 엄마, 아빠가 허락해줄 때 해.”

비난     “엄마, 아빠 빨리 회사가야 해. 너 때문에 회사도, 어린이집도 

늦었잖아. 양말 신으라니까. 왜 안 신고 돌아다니는 거야!”

비난·조롱     “신발 제대로 신으랬지! 너 거꾸로 신고 다니다 넘어질 줄 

알았어.”

거짓·협박     “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듣고, 울음 안 멈추면 벽보고 서 있게 할 거야!”

거짓·협박     (밥 안 먹는 아이에게)

 “밥 하고 반찬 골고루 다 먹어야 TV 보여 줄 거야!”

차별     “동생도 혼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는데, ○○이는 왜 혼자 

정리 못 하는거야.”

공감하기     “○○이가 자전거 타러 나가고 싶구나~”

한계설정     “지금은 어두워서 위험해. 내일 오전에 함께 타러 가볼까?”

기다리기     “언제 타러 나가면 좋을지 생각해볼까?”

대안제시   “○○아, 양말 신자~ 양말 신기 힘들면 아빠가 도와줄게.”

한계설정     “신발을 거꾸로 신고 다니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. 신발을 

바르게 신어보자~”

한계설정     “울면서 이야기하니까 ○○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잘 

모르겠어. 울음 그치면 엄마한테 이야기해볼래? 기다려줄게.”

경청하기   “○○이 밥 먹기가 힘들어?”

한계설정     “당근 조금 먹어볼까? 골고루 먹어야 몸이 튼튼해진대~”

대안제시     “밥을 안 먹으면 아빠랑 놀 때 힘이 안날 것 같은데 작게 잘라서 

조금만 먹어볼까?”

공감하기     “혼자서 정리하는 게 힘들었구나.”

대안제시     “힘들면 아빠랑 동생이랑 다 함께 정리하자.”


